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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� 1/4분기�수출입�중소기업�이슈조사�

1.�미국發�통상압력

□�수출�중소기업의� 34%가�최근�미국發�통상압력을�체감

ㅇ ‘별로 체감하지 않는다’고 응답한 기업이 54%로 가장 많았고, ‘다소 체감

한다’(30%), ‘전혀 체감하지 않는다’(12%), ‘매우 체감한다’(4%) 순으로 나타남

< 최근 미국發 통상압력 체감 수준 >

ㅇ ‘통상압력을 체감한다’고 응답한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, ‘도매 및 상품 

중개업’(31%)이 가장 많았고, ‘1차 금속 제조업’(13%), ‘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

제조업’(9%) ‘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’(9%) 순으로 나타남

< 미국發 통상압력 체감 기업 업종별 분포 >
14 : 의복, 의복 엑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

15 : 가방, 가방 및 신발 제조업

17 :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

20 :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

22 :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
24 : 1차 금속 제조업

26 :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
27 :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

28 : 전기장비 제조업

29 :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
30 :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
46 : 도매 및 상품 중개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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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응답 기업의 39%는 미국發 통상압력이 ‘향후 2~3년’ 지속될 것으로 

예상했고 33%는 ‘올해 11월(美 중간선거)’까지만 지속될 것으로 예상 

- 그 외 ‘향후 1년’(16%), ‘향후 5년’(7%), ‘5년 이상 지속’(5%) 순

ㅇ 올해 발표된 미국의 세이프가드(가정용 세탁기, 태양광패널)와 철강·
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따른 매출 감소는 ‘10% 미만’(84%)으로 응답한

기업이 가장 많았음  � � � � �

- 그 외 ‘10%이상 20% 미만’(9%), ‘20% 이상 30%미만’(4%), ‘30% 이상 50% 미만’(2%) 순

2.�미중�통상압력�비교

□� 수출� 중소기업의� 78%는� 최근� 미국의� 통상압력이� 작년� 중국의�
통상압력(사드배치�관련)�때보다� ‘낮거나’(50%)� ‘비슷’(29%)하다고�응답

< 최근 미국 통상압력과 작년 중국(사드관련) 통상압력 비교>

� ㅇ 그동안 경험한 통상마찰로는, ‘한국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’(46%)가 

가장 많았고 ‘한국제품 통관 지연’(28%)이 뒤를 이음

< 통상마찰 경험 사례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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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상기 통상마찰을 경험한 거래 대상국은 ‘중국’이 65%로 과반수 

이상을 차지했고 ‘미국’이 15%로 뒤를 이음

- 그 외 ‘신흥국’(12%), ‘EU’(7%), ‘기타’(1%) 순으로 조사됨

3.�애로사항�및�대응방안

□� 통상마찰에� 따른� 가장� 큰� 어려움으로� ‘매출� 감소’(46%)를� 들었고�
‘거래처�다변화’(17%)가�뒤를�이음

� ㅇ 그 외 ‘기타’(13%), ‘재고관리’(8%), ‘자금난 심화’(8%), ‘가동률 하락’(8%)

순으로 나타남

    ※ ‘기타’ 의견으로 ‘표적감사’, ‘환율 변동성 확대’, ‘경기둔화’ 등이 있었음

< 통상마찰에 따른 애로사항 >

□� 수출� 중소기업은� 글로벌� 보호무역� 조치에� 대해� ‘수출� 품목� 및� 수출�
지역�다변화’(47%),� ‘수출�상품�경쟁력�강화’(27%),� ‘동종업계�정보�공유�
및�공동�대응체계�구축’(15%),� ‘현지생산�검토’(11%)�등으로�대응

< 통상마찰 대응방안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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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�원달러환율
    ※ 최근 원달러환율은 작년(1,130원대)보다 크게 낮은 1,060~1,080원 수준

□� 수출� 중소기업의� 66%는� 현재� 원달러환율이� 수출� 마진을� 확보하
는데�적절하지�않다고�응답

� ㅇ 수출 중소기업이 ’18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했던 원달러환율은 

‘1,100원 이하’(54%)였던 것으로 나타남

- 그 외 ‘1,100원 초과 1,120원 이하’(27%), ‘1,120원 초과 1,140원 이하’(13%),
‘1,140원 초과 1,160원 이하’(5%), ‘1,160원 초과’(1%) 순

� ㅇ 수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환율은 평균 1,107원으로 나타남
     ※  최소값 : 1,000원, 최대값 : 1,200원

□�최근�원달러환율�하락을�수출상품�가격에�반영하는지에�대한�설문
에는� ‘전혀�반영하지�못한다’가� 55%로�가장�많았음�

< 가격 산정시 환율 하락 반영 정도 >

□� 2018년� 6월말� 원달러환율은� 현재보다� ‘조금� 상승’(44%)하거나�
‘비슷한�수준’(41%)일�것으로�예상�    * ‘조금�하락’(15%)

<  수출 중소기업 이슈조사 개요  >
설문조사 기간 · 3/21~23일
설문조사 대상 · 당행 거래 수출 중소기업 220개사
설문응답 기업 · 142개사(응답률 65%)
설문조사 방법 · 이메일 온라인 설문


